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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국조실 적극행정 모범사례 선정

- 해양오염물질 불법배출 예방을 위한 시민의 참여 확대 기대 -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해양오염신고를 통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을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된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한 사례가 국무

조정실 주관 9월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해양오염물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신고자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해양오염 위반행위자를 특정해서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

했지만, 유사 판례, 법률 자문 등 현행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일반신고라 하더라도 행위자를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였다.

지난 10월 3일 여수 시민으로부터 여수 거북선대교 인근에 기름이 있다고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많은 양의 중질성 기름이 바다에 있었지만 신고 

덕분에 신속하게 방제조치를 하여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으며. 최초 

기름이 발견된 위치와 조류 등 주변 기상 등을 분석하여 기름을 배출한 



선박을 검거하였다. 이 경우 이전이라면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을 수 없었

지만, 이번에 개선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고자 A 씨는 “자신의 신고가 여수 바다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어서 기분이 좋은데 포상금까지 받게 되어 더 기쁘고 

앞으로도 바다에 기름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 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 적극 

행정을 통해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